
Henkel, 불우이웃 집짓기에 접착제 지원

Henkel이 친환경 접착제를 포함해 다양한 자사 제품을 <한국 해비타트의 2009 새 희망 프로젝트>와 <2010

년 사랑의 집 짓기 운동>에 지원한다.

Henkel은 1998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MIT(Make an Impact on Tomorrow)

프로젝트를 각국에서 진행해왔다.

Henkel Korea 역시 MIT 프로젝트를 통해 2005년 한국 해비타

트와 연을 맺고 제품 후원 및 자원봉사를 시작했다.

이에 따라 럭키실리콘, 시스타 폼, 록타이트 순간접착제 등 1300

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해비타트에 지원했다.

샤시, 몰딩, 장판, 화장실, 도장, 도배, 접착, 인테리어 시공 등에

사용되는 것으로 한국 해비타트 지회로 전달돼 2009 희망 프로젝

트와 2010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.

2009 희망 프로젝트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로 내몰려

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는 가정을 위한 특별 건축 프로젝

트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.

해비타트는 경기도 화성에 건축 부지를 매입해 총 18세대의 소

규모 주택을 건설해 2009년 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.

Henkel 커뮤니케이션 김나연 과장은 “해비타트 후원 외에도 음악교실, 수영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

펼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고우

리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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